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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성 고성능 전자회로 개발
성균관대, 인공피부 및 착용형 디스플레이 적용 … 신축․접기 가능

고무밴드처럼 잡아 늘이거나 접을 수 있는 고성능 전자회로가 개발됐다.

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안종현 교수와 미국 어바나-샴페인 일리노이대 존 로저스 교수팀은 3월27일 인공 

전자피부와 착용형(Wearable)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축 가능한 단결정 실리콘 집적 전자소자를 

개발했다고 발표했다.

연구진은 얇은 고무기판 위에 수백 나노미터(1㎚=10억분의1ｍ) 두께의 실리콘 단결정 나노리본을 인쇄한 후 

위에 전자회로를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. 또 늘이거나 접는 등 형태를 변형해도 작동 성능에는 아무 영향

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신축성 전자회로 기술은 고정된 형태 때문에 용도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 소자의 한계

를 뛰어넘는 것으로 신축과 접는 것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전자소자 개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

되고 있다.

특히, 각종 센서 소자와 실리콘 회로를 결합시킬 수 있어 생명공학과 연계한 바이오 의료소자 개발에도 활

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연구진은 신축성 전자회로를 <입는> 건강센서나 <스마트> 수술 장갑 등 다

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.

안종현 교수는 “웨이퍼나 유리 등 부서지기 쉬운 실리콘 기판에 제작되는 기존 소자들과 달리 고무기판을 

이용하기 때문에 심한 변형이 필요한 착용형 디스플레이나 로보틱스를 위한 인공 전자피부 등의 개발도 한층 

앞당길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연구에는 안종현 교수와 일리노이대 최원묵 박사, 박사과정 김대형 씨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하고 김태호 

박사와 박사과정 김훈식 씨가 참여했으며 과학저널 <Science> 온라인판인 <Science Express> 3월28일자에 

발표됐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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